
보도시점 2024. 2. 22.(목) 16:00 배포 2024. 2. 22.(목) 15:00

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.22.(목) 16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

관계부처 합동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주재하여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

추진계획을 확정하고, 민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    * 참석부처 : 행안부, 교육부, 산업부, 복지부, 농식품부, 고용부 등

  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

“’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9조원*으로 확정했으며, 

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”이라 밝혔다. 

    * 재정 351.1조원, 공공기관 투자 34.9조원, 민간투자 2.7조원

  특히, “정부는 신속집행 총량목표 관리뿐만 아니라, 국민 생활에 직접 

영향을 주는 ｢핵심 민생사업｣ 180여개를 선정, 고물가･고금리로 어려움을 

겪는 소상공인･청년･저소득층･노인 등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

있도록 사업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”고 강조하며, “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

국민께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부 정책을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

없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  아울러, “부처별로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

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집행관리에 

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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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
상반기 신속집행 추진

  - 기재부 2차관, 제6차 관계부처 합동 ｢재정집행 점검회의｣ 개최 
  - 389조원 규모의 ‘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확정
  - 핵심 민생사업 180여개 국민체감 사업홍보 및 집행관리 강화


